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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GA 투어 일정 조정안 
발표 … 6월 11일 재개

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된 미국프로골프

(PGA) 투어가 2019-2020시즌을 재개된다.

PGA 투어 사무국은 16일 남은 시즌 일정을 

발표했다.

원래 5월 21일 개막하려던 찰스 슈와브 챌린

지는 3주 뒤인 6월 11일 시작하고, 이 기간에 

열릴 예정이던 캐나다 오픈은 취소됐다.

이어 슈와브 챌린지 이후로는 RBC 헤리티

지(6월 18∼21일), 트레블러스 챔피언십(6월 

25∼28일) 등이 차례로 열린다. PGA 투어는 

찰스 슈와브 챌린지부터 4주간 열리는 대회는 

무관중 경기로 치를 계획이다.

정규시즌을 마감하는 윈덤 챔피언십은 8월 

13∼16일 열린다. 이후부터 플레이오프 대회

인 노던 트러스트(8월 20∼23일), BMW 챔피

언십(8월 27∼30일), 투어 챔피언십(9월 3∼7

일)이 열려 시즌 최강자를 가린다. 한국 유일

의 PGA 투어 대회인 더 CJ컵은 10월 15일부

터 나흘간 제주도에서 펼쳐진다.

2020-2021시즌은 2019-2020시즌이 9월 

7일에 끝난 지 불과 사흘만인 9월 10일 세이

프웨이 오픈으로 막을 올린다.

한편 코로나19 때문에 2019-2020시즌에 

치러져야 할 메이저 대회 US오픈(9월 17∼20

일)과 마스터스 토너먼트(11월 12∼15일)가 

2020-2021시즌에 열리는 일이 발생했다.

올해 4대 메이저 대회는 4월 열릴 예정이던 

마스터스가 11월로 미뤄졌고 5월 PGA 챔피

언십은 8월, 6월 US오픈은 9월로 각각 순연

됐다. 7월에 열리기로 되어 있던 브리티시오픈

은 취소됐다.

코비 은퇴 4주년
“그날 아침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”

코비 브라이언트가 은퇴경기를 치른 후 

4년이 되는 지난 14일, 그의 아내 바네사 

브라이언트는 자신의 SNS에‘맘바데이’

라는 제목의 코비를 회상하는 글을 올리

며 그를 추억했다(사진).

코비는 지난 2016년 4월 14일 유타 재즈

와의 홈경기에 출전했다. 현역생활을 마무

리 짓는 은퇴경기였다. 이날 코비는 은퇴

경기에서 60득점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라

는 기록을 남기며 화려하게 코트를 떠났

다. 코비가 은퇴경기서 LA 레이커스를 승

리로 이끈 후 남긴“맘바아웃”이라는 마

지막 인사는 여전히 농구 팬들 사이에서 회자 되고 있다.

코비는 지난 1월 27일, 헬리콥터 사고로 인해 갑작스

럽게 세상을 떠나며 전 세계 농구 팬들에게 충격을 안

겼다. 이 헬리콥터에는 농구선수의 길을 걷고 있던 코비

의 둘째 딸 지아나도 타고 있었으며 그도 코비와 함께 

세상을 떠났다.

바네사는“남편은 20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쳐 뛰었고, 

은퇴 후에는 항상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길 원했다. 하

지만 남편이 은퇴 후 누린 일상은 단 3년 9개월이었다.”

며“나는 매일‘그날 아침으로 돌아가고 싶다’라는 생

각을 한다. 사고가 일어났던 1월 27일에는 NBA의 모

든 경기가 정상적으로 열렸어야 했는데…… 지금의 일

상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.”라며 코비를 추모했다.

최지만 “한국에 돌아와 심리적으로 편안”

메이저리거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 훈련

하고 있는 최지만(사진)이“한국에 돌아온 

것은 옳은 판단이었다.”며“가족들과 함

께 있을 수 있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

낀다.”고 말했다.

13일‘경향신문’에 따르면 최지만은 지

난달 24일 입국한 후 2주간의 자가격리 

기간을 끝냈다. 최지만은 이날 인천에 있

는 한 실내 야구연습장에서 기자회견을 

열고“자가격리 기간 동안 집에서 푹 쉬었

다.”며“지금은 천천히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”

이라고 말했다.

그는 또“국내로 돌아오는 결정을 하기까지 고민을 많

이 했다.”며“팀 훈련 시설이 폐쇄돼 훈련할 곳이 없었

다는 것이 귀국 결정의 주요 요인이었다.”고 설명했다.

탬파베이 구단은 꾸준히 최지만의 상태를 관리하고 

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최지만은“한국 시간으로 밤 12

시 정도에 팀과 영상통화를 한다. 몸 상태

를 보여주고,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등을 

말한다.”며“(추)신수 형이 메이저리그에 

관한 정보를 빨리 얻고 있어서 자주 연락한

다.”고 덧붙였다.

최지만은 코로나19로 메이저리그 개막이 

미뤄진 상황을 두고는“안전이 제일 중요하

다. 이를 받아들여야지 부정적으로만 생각

할 필요는 없다.”면서도“올해 훈련도 열심

히 하고, (시범경기에서) 감도 좋았는데 그

게 조금 아쉽다.”고 말했다. 

최지만은 코로나19로 연기된 올림픽 야구에 대한 입

장도 조심스럽게 밝혔다. 그는“올림픽뿐만 아니라 국가

대표는 운동선수로서 항상 원하고 하고 싶은 것”이라

며“프리미어12, WBC에서도 다 국가대표로 나가고 싶

었다.”고 말했다. 그러면서“팀과 계약을 할 때 국가대표

팀에 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.”고 밝혔다.


